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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초등 교사들, ‘경계선 지능’ 아동 돕는 현장 밀

착형 교수법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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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교원 60명 대상 맞춤형 교육 마련

인지·사회성 발달 등 실무 중심 전략 전수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지원전략' 교육을 진행했다./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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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속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위해 지역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초등학교 교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의 교실 적응을 돕기 위한 역

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느린 학습자의 이해와 지원 전략'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선 교사들이 아동들의 인지적·정서적 고충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도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유도 방안을 비롯해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성 훈련 기법, 학업 의지를 북돋우는 심리적 접근법 등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채로운 실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박재홍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교실 안에서 느린 학습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아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이 교육 현장의 포용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기

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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